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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의

특허청

산업재산보호지원과

과 장 남영택
042-481-5234

서기관 최철승

관세청

특수통관과

과 장 김희리
042-481-7832

사무관 윤지혜

2017년 1월 12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인터넷매체는 1월 11일(수)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.

상표권, 국내외 세관에 등록하세요!

- 짝퉁 단속을 위한 지식재산권 중국 세관 등록 3년 새 5배 급증 -

특허청(청장 최동규)과 관세청(청장 천홍욱)은 우리기업이 2016년에

중국 세관에 상표 등 지식재산권(이하 “지재권”)을 신규로 등록한 건수가

최근 3년간 약 5배 증가하였다고 밝혔다.

우리기업의 중국 세관 지재권 등록은 2014년 39건에 불과하였으나,

특허청과 관세청이 위조상품의 국경조치 강화를 위해 협업을 추진한

2015년 112건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016년에는 192건으로 급증하였다.

* 중국 세관 연도별 신규 등록현황 : (‘14) 39 → (’15) 112 → (’16) 192

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지재권 침해물품의 통관 금지를

위해 세관에 지재권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.

OECD, 미국·일본 세관 등의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위조상품의 상당

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, 중국 세관당국은 지재권이 세관에

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통관단계에서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, 우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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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위조상품의 세계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 세관에 지재권을

등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.

특허청과 관세청은 우리기업의 중국 세관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세관

지재권 등록 매뉴얼 발간 및 기업설명회 개최, 중국 세관 공무원 초청

기업 교류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.

또한, 특허청은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외국 세관 지재권 등록

비용의 50%를 지원하고 있으며, 등록비용 지원 문의는 KOTRA 해외

지재권 보호사업단(02-3460-3354)으로 하면 된다.

* 건당 지원한도 : 중국·태국 300$, 독일·베트남 1000$, 미국 500$, 일본 700$

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“중국에서 세관 지재권 등록

증가로 향후 한류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이 한층 용이해 질 것으로 것으로

기대된다”고 말하며, “정부의 세관 지재권 등록비용 지원을 적극 이용해

달라“고 당부하였으며,

관세청 관계자는 “중국, 베트남 등 한류 인기지역의 세관 당국과

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지재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,

해외 수출기업과의 교류협력으로 국내외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지재권

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“이라고 밝혔다.


